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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경(典經) 연구

장 영 창 *ㆍ 김 덕 삼 **

63)64)

◾국문요약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까지 인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켜온 그 어

떤 이데올로기나 물질보다 인류에게 더 큰 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

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 대순사

상이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대순사상의 디지털화는 상당한 양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아

카이브를 바탕으로 자료를 찾고, 의미와 패턴을 구체화하고,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이터 마이닝을 활성화 해야한다.

둘째,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를 대순사상 교육에 접목하여, 전경에 

나온 이야기를 사건과 인물과 유적이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 호응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인물 관계망 네트워크 만들기’, ‘사

건과 사건의 타임라인 만들기’, ‘사건 발생지에 관한 전자문화지도 작

성하기’ 등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대순사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셋째, 회보와 논문과 같은 정형 자료에만 디지털 아카이브의 편중

을 지양한다.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아이디어 적극적

으로 개발하고, 데이터 과학화에 대한 연구의지를 확충한다. 아울러 

디지털 대순사상 공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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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인문학이 도래

한 이 시점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 

주제어: 대순사상, 데이터 마이닝, 인물 관계망 네트워크, 디지털 아

카이브, 데이터 시각화, 공용 플랫폼, 디지털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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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고는 대순사상에 대한 철학적 혹은 종교학적 관점에서 논하는 심

층 연구가 아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전경을 분

석한다. 빅데이터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 과학기술의 한 면을 

반영한다. 바야흐로 지금은 디지털 나아가 AI가 인류의 변화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이다.1)

1997년 IBM에서 만든 딥블루(Deep Blue)가 체스 세계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에게 승리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2016년 알파고가 서울에서 이세돌 9단을 4:1로 바둑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6년 뒤, 2022년에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했다.2) 과거 

이세돌과 바둑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충격과 전율’이 지금 이

곳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3) 이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1) AI의 변화는 빠르고, 영향은 전면적이다. 이러할 때, 인간과 AI의 대립과 분리가 아
니라, 인간과 AI의 연결을 통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김덕삼ㆍ이경자, ｢인간과 AI
의 진화 그리고 연결에 대한 성찰｣, 지식융합연구 7-1 (2024), pp109-135.

2) 챗지피티’(ChatGPT)로 인해 AI가 인류에게 강하게 와 닿았다. ‘챗지피티’(ChatGPT)
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Chat)의 형태로 ‘인공지능과의 대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 2023년이 충격을 경험한 ‘충격의 시작점’이라면, 올해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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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대순사상이 연구와 교육에 있어

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급진전하는 디지털 인문학과 AI의 기술에 관해서 언급할 것이 많지

만, 사상적으로도 종교가 없는 무종교(無宗敎)가 이 시대의 종교가 되

어버린 오늘날,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고,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능력

을 가진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종교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4)

본고에서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넓은 범주의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논의의 범주를 좁혀 빅데이터와 디지털 인문학적 기술을 이용

하여 대순사상의 요체인 전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을 무

시하고 외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고 활용하여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적극적 시도의 

방편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빅데이터와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하여 대

순사상의 각 분야에서 앞으로 어떠한 그림이 펼쳐질 것인지 상상하며, 

거시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고

민하고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의 기술을 통해 대순사상의 요체인 전
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째, 빅데이터 자료에 기초한 전경의 이해이다.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워드클라우드와 감성분석을 한다. 

3) 발전과 개발의 시간이 지나면서, AI에 대한 놀라움의 단계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단
계로 변화되고 있다. AI의 발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기사 등이 그 예이다. 인공
지능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미 국무부가 발
표했다는 보도이다.《YouTube》, ｢AI와 6주 대화 후 극단선택…“통제기술 없다“ 
섬뜩 경고/ SBS 8뉴스｣ (https://youtu.be/YXmvuZrApk4?si=B1AijoXbSFtDEDVV, 
2024. 3. 30. 검색).

4) 이언 모리스, 가치관의 탄생, 이재경 옮김 (서울: 반니, 2016), p.13, 이미 많은 
지식인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경고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애트우
드는 지금의 인간 사회는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의 우리는 붕괴하면 모두 
함께, 거대하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붕괴하게 된다’고 말한다. (중략) 
테크놀로지가 복잡해지고 그런 사회의 외연 확장이 진행될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 고장으로 번지기 쉽고, 연쇄 전복 사태는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재앙의 결
과는 총체적 파멸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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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사 빈도 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명사가 많이 반복되는지 바차

트로 추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만든다. 명사, 형용사, 

동사 중에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긍정/중립/부정으로 구분하면서 감

정별로 추출한다. 추출된 어휘를 바탕으로 감성 클라우드를 만들고 감

성 단어 백분율 표를 만든다. 

둘째,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전경데이터의 의미를 연구한다. 앞

의 작업을 통해 얻어진 일반명사 워드클라우드와 감성클라우드는 많

은 의미를 담고 있다. 빅데이터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질 좋은 데이터

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다음으

로 이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순

사상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전경을 심층적으로 접근하

기 위해서는, 즉 전경 데이터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추출하

기 위해서는 AI의 기술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연구와 편

견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디지털의 변화와 대순사상

1. 디지털의 변화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언어와 물질 같은 가시적

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인류에게 더 큰 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술의 발전에서 디지털화의 최정점에 있는 AI의 발전은 

인류의 능력을 넘어서고 인류가 가진 한계를 각성시킨다. 새로운 기술

과 도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장이 펼쳐지

게 될지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럼,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인문학과 디지털의 접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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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여 보기로 하겠다. 본고에서는 논문의 분량과 주제의 제한 때문

에,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는 아카

이브(archive), 그리고 디지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이다. 인문학이 디지털로 가는 길목에서 디지털로 전환

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두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아카이브이다. 아카이브는 디지털 작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 

단계이다. 이는 자료를 전산화하고 저장하며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①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②저장하고 관리하며, 자료를 쉽고 효과적으로 ③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④파일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인문, 사회, 역사, 철학, 경제, 법 등 관련 자료를 디지

털화하고, 이것을 다시 누구든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

여 보존하는 것이기에 디지털로의 전환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여기에서의 자료를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연구자에게 제공

함으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모든 연구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아카이브가 자료를 모으고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

처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단계이다.

서적과 같은 관련 문헌 즉 텍스트로 된 정형 자료를 컴퓨터로 기록

하여, 디지털화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텍스트 

형식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까

지 수집하고 편집하여 디지털화 한다.5)

둘째, 자료를 표준화하는 단계이다.

텍스트 자료를 TXT, PDF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로 전환하여 제공한다. 자료를 표준화하고 활용하려면, XML이나 TEI 

5) 구체적 사물이나 자료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책이나 문서는  
word, hwp, txt, pdf로 전환하고, 사물이나 유적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장소와 공간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는 사진,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저장하
고, 추상적 배경 자료 즉 설화나 배경 이야기 또는 상상적 표현은 말과 글로 전환하
여 데이터 자료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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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ncoding Initiative)로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자료에서 

①어휘의 뜻을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하고, ②어휘의 문맥적 의미도 

추출함으로써, 다양한 자료 활용이 용이하도록 준비한다.

셋째, 자료를 다양한 기술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가지고, ①재처리하고 편집하고 가

공하여 ②시각화 및 AR, VR로 재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이다.

아카이브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것은 대규모

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①반복되는 단어(횟수, 위치를 통계적으로 

파악)와 ②일정한 규칙(단어간의 호응관계, 문장 규칙)과 ③패턴(언어 

규칙 이외의 거시적 흐름)과 ④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가치를 찾아내

는 것으로서, 데이터에 내장된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반복되는 어휘6)를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통계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추출한다.

셋째, 통계 규칙을 벗어나면서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찾

아내는 것이다.7)

넷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한다.

2. 대순사상과 디지털

디지털의 변화는 인문학에도 영향을 발휘한다. 특히, 코로나 19의 

파고를 넘으면서, 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디지털 인문학’ 사용이 급

격히 증가했다. ‘디지털 인문학’ 관련 연구논문 2017년 18편에서 

6) 반복되는 어휘를 찾아주는 기법중의 하나로 코퍼스 방법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코퍼
스 방법론을 활용한 고려대학교의 ‘물결21’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고려대학교의
《‘물결21’ 프로젝트》(http://corpus.korea.ac.kr).

7) 현재는 단어간의 의미 관계가 있거나, 한 문장에 동시에 나타나는 관련어를 찾아 주
기도 한다. (공기어, 관련어,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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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3편으로 늘어났다.8) 그리고 2022년에는 카이스트에서, 2023

년에서는 한양대에서, 2024년에는 고려대에서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여 많은 교강사에게 개념과 사용법을 소개하였다.9)

연구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대순사상은 디지털과 대순사상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분야 (디지털에 의한 대순사상 분석)와 대

순사상의 관점에서 디지털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향과 한계 등을 연

구하는 분야 (대순사상에 의한 디지털 세상 분석)이다.10) 무엇을 기준

으로 삼고, 어떤 대상을 분석하는가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달라진다.11)

디지털 아카이브 차원에서, 대순사상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

져 있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대순사상 관련 자료로 경전과 같은 문헌, 유물에 대한 이미지, 위인

들의 활동에 관한 영상이 현재 어떻게 디지털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를 XML, TEI, 온톨로지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단어, 의미, 맥락을 상황에 맞게 검색하고 추출하고 텍스트 마이닝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물관: http://museum.daesoon.org/kor/mobile_html/main.html

8) 박경우,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 (2022), pp147-148.

9)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디지털인문사회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현재와미
래, (2022); UNIST-한양대 공동연구 디지털 인문학 워크샵 (2023); 고려대, 한
국연구재단 디지털 인문학 워크샵 (2024).

10) 박보람, ｢디지털 인문학 시대, 불교학의 대응 현황과 과제｣, 불교학보 76 (2016), 
pp.327-355. 이 논문은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디지털 인
문학의 흐름을 맞이하여, 인간에 대한 탐구를 본질로 하는 불교학이 현재 어느 길에 
서 있으며, 앞으로는 어느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11) 이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연구 전반에 걸쳐서도, 연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도
전적인 시도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적 변화 연구 방법에 대한 다음
의 논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서 과거 인문적 자산을 활용하고, 연구 방
법에서 귀납과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덕
삼, ｢변화의 시대, 인문학적 변화 연구와 방법에 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49 
(2024),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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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전시관과 전시영상으로 구분하여 놓았으며, 4층 ‘천지공

사’, 3층 ‘50년 공부종필’, 2층 ‘포덕천하’로 주제별로 내용을 압축하

였다. 그리고 360 VR 영상을 마련하여 방문자가 여주에까지 오지 않

더라고 많은 자료를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

다. 박물관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전시관과 전시영상으로 구분하여 놓

았으면, 전시관은 다양한 유물과 전시물에 관한 내용이 제공되고, 나

머지 영상은 전시영상에 통합되면 박물관의 기능이 더 배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대순진리회: http://daesoon.org/data/video.php

대순진리회 사이트에는 경전과 대순사상논총 데이터가 내용과 발행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를 누구든지 다운받게 되어 있

어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내용별로 저장하여 다운받

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순회보: https://webzine.daesoon.org

대순사상논총:

https://www.jdaos.org/archive/search 본문검색 (Full Text search)

전경 검색 전경/대순지침/대순진리회요람/도헌/포덕교화기본원리:

http://daesoon.org/about/bible.book.php

대순종교문화연구– 아카이브– 경전, 서적, 논문: 

http://dirc.kr/bbs/content.php?co_id=003_01

증산 관련 논문: 

https://www.daos.or.kr/index.php?hCode=REF_04_04

디지털시대에 대순사상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의 

디지털 유목민 세대에게, 대순사상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현재의 이야기임을 알려주는 접근법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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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대순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과 그 배

경, 중심 인물들과 유적 등을 선별하고 스토리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도 좋겠다. 둘째, 사건과 인물과 유적이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 호

응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올바른 답을 요구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질의와 대답을 통해 재미있으면서 학습자의 상상력을 고취하는 교육

도 필요하다. 셋째, 그 질의 응답의 결과를 인물 관계망 네트워크, 타

임라인, 인과관계에 반영하여, 학생 스스로 전자문화지도를 작성하도

록 하는 것도 학습과 교육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기술을 통해 공부 거리를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에 빠지게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연구와 디지털

화 과정 자체를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발

적 참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순사상의 의미를 찾게 하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과정 훈련, 그리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교육

이 대학 시스템에 접목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및 AI의 발전에 맞물려 인문학을 비롯하여 대순

사상의 운영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략과 전술이 있는가? AI는 전통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둘째, 훈련 도구로 활용하는가? AI의 활용이 자신을 변화, 발전시키

는 도구이다.

셋째, 시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창의성과 혁신만이 살길이다.

넷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

대에 앞서가야 한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대순사상 운영주체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

다. 종교와 사상을 떠나 디지털과 AI의 위협 속에 사는 오늘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생각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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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빅데이터의 기술과 전경

1. 전경의 시각화

이번 장에서는 전경을 시각화하고, 시각화한 전경의 의미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며 다루었던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는 

아카이브(archive), 그리고 디지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을 그대로 적용한다. 전경의 기술은 대순사상의 요체인 

전경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화 되었고, 이러한 것을 구축한 아카이브

가 토대가 되어 나온다. 그리고 시각화된 결과를 분석하며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것인 데이터 마이닝의 일종이 된다.

데이터 시각화란 서술된 정보를 도표, 그래프, 지도, 시뮬레이선

(simulation) 등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쉽고 효과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를 거쳐서 얻

어진 연구 결과물을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접목하여 연구자와 많은 

대중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인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각화 방법으로는 인물 관계

망 네트워크, 전자문화지도, 타임라인 등이 있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화 기술이 빠르게 개

발되고 있다.12) 또한, 이와 별도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나,13) 공간을 중심으로 문학지리학적으로 지도상 좌표를 그리는 

12) 예를 들면, 강우규ㆍ김바로는 <소현성록> 소설에서 감정어휘를 분석하였다. 강우
규ㆍ김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현성록> 연작의 감정연구｣, 문화와 융합 
40-4 (2018). 또한 <구운몽>을 대상으로 서사 단락별로 ‘분노’, ‘기대’, ‘혐오’, ‘두
려움’, ‘즐거움’, ‘슬픔’, ’놀람‘, ’신뢰‘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아내어 감정의 빈도를 추
출한 것도 있다. 강우규ㆍ김바로, ｢고전소설에 대한 디지털 감정 분석방법론 탐색: 
<구운몽>을 대상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6 (2019); 김현욱ㆍ백승현, ｢1세대와 2
세대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한국전쟁소설에 나타난 감정 어휘의 비교: R을 이용한 
감성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7-4 (2023), pp.67-82.

13) 유은순ㆍ류선정,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읽기: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의 디지털문학관 구축｣, 인문콘텐츠 71 (2023),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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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 수행되었다.14) 이처럼 시각화에는 현재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개발되고 있다.

대순사상 중에서 전경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한 것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전경의 데이터 결과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단어 클라우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전경 단어 클라우드

전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예를 

들어 전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상제’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상제’는 믿음과 사상의 토대이기에, 이를 염두에 두

고,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살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람’과 ‘말씀’이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 다음 바차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구축한 HGIS《역사지리정보시스템: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ttps://db.history.go.kr/hgis/pro_g1/mainPage.do); 권혁
래, ｢문학지리학의 시각으로 보는 <최척전>의 심상공간과 지역문화콘텐츠｣, 한국지
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23-5 (2023),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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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어 바차트

바차트에서는 단어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상제’(1400) ‘사

람’(390) ‘말씀’(350)이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상제’라는 단

어가 압도적으로 많은가?”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식적

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전경은 종교적인 경전이기에 종교적

으로 제일 중요한 대상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면 2차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제’, ‘사람’, ‘말씀’이 세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상제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가 된다. 상제가 주체가 되고, 사람이 대상이 되

며, 말씀하셨다가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경의 가장 핵심 문장

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 빈도를 통해 제일 중요한 문장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위의 바차트에 나온 단어를 나열하면, ‘상제, 사람, 말씀, 종

도, 경석, 공사, 마음, 생각, 하늘, 신명, 전주, 천지, 세상, 동곡,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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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기운, 천하’ 18개 어휘이다. 이것을 의미에 따라 분류해 보면, 

어떤 종류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범주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무슨 기능을 하는가?’ 질문하

면서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단어와 단어 간의 네트워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네트워크 

단어와 단어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상제가 거의 모든 단어와 연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상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특한 것은 ‘이상히 – 여겨’의 두 단어

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으면서, 다른 단어와 따로 떨어져 있다. 이

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전경을 읽으면서 그 이

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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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안 1. 단어 빈도와 문맥

대순진리회의 전경은 ‘행록,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은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그 목적하

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다. 단순하게 단어의 빈도

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전경 전체를 대상으로 단어 빈도를 분석하

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빈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단어 빈도 분석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단어 간의 호응관계와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경
의 구성요소에 따라 ‘행록,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로 나누

어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첫 연구로 전경 pdf 106쪽 전체를 대상으

로 단어 빈도를 조사하였고, 문장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7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제의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

면, 상제라는 단어가 전경에서 1400여 회 제시되었다. 이것을 문맥

에 따라 분석해 보면, ‘행록’의 경우에 ‘상제께서 (434회)’, ‘상제를 

(72회)’, ‘상제의 (49회)’로 구분된다. ‘상제께서’는 문장의 주체로 상

제가 행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상제의’ 문장은 상제가 행하신 일의 

주체로서, 그의 이르심을 강조하기 위해 ‘상제의 이르심’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결국 ‘상제께서’15)와 ‘상제의’16)의 문장은 주체의 행위에 

15) 전경, 행록 1장 19절, “상제께서 송광사(松廣寺)에 계실 때 중들이 상제를 무례
하게 대하므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 있는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혹세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하시고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백배사죄하
였도다. 그 뒤에 물러난 법당 기둥을 원상대로 회복하려고 여러 번 수리하였으되 그 
기둥은 꼼짝하지 않더라고 전하는도다.”

16) 같은 책, 행록 1장 37절, “금산사 청련암(淸漣庵)의 중 김현찬(金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
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
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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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표현이다. 반면에 ‘상제를’17)은 목적격에 해당된다. 문맥에 의하

면 김현찬이 상제를 뵈옵는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방안 2. 질의 응답을 통한 연구18)

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
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발음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17) 같은 책, 행록 1장 37절, “금산사 청련암(淸漣庵)의 중 김현찬(金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
게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
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
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
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
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발음되나니라｣고 말
씀이 계셨도다.”

18) ChatGPT 4o에게 질의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7월 20
일 토 12:30에 실행)

질문1. 대순진리회의 경전에 <전경>이 있어.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줘.

ChatGPT
대순진리회는 한국의 신흥 종교로, 그 경전 중 하나가 <전경(典經)>입니다. <전경>
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로, 대순진리회의 신앙 체계와 
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전경>의 구성 및 내용
총론 (總論): 대순진리회의 기본 교리와 신앙 체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와 우
주의 본질,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신앙의 본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법 (敎法):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법규와 의례에 대해 서술합니다. 신앙 생활의 실천 
방법, 예배 방식, 의식 절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화 (敎化): 신앙의 확립과 전파를 위한 교육과 교화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역사 (歷史): 대순진리회의 창립과 발전 과정, 주요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
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행록 (善行錄): 대순진리회 신자들이 실천한 선행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경>의 의의
<전경>은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전으로, 신자들에게 신
앙 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인들에게 대순진리회의 사상과 가르침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경>을 통해 신자들은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전경>을 통해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단의 전통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도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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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1-4쪽 pdf’19)를 바탕으로 RAG20)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응답을 받았다.

질문2. 대순진리회의 <전경>을 바탕으로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 존휘와 존호를 알려
주세요.

ChatGPT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 따르면, 상제께서는 우주의 창조주로서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의 존휘(尊諱)와 존호(尊號)는 다음
과 같습니다.
존휘(尊諱): 강일순(姜一淳)
강일순은 대순진리회의 창시자로, 1871년 7월 19일(음력 6월 19일)에 전라북도 구릿
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순진리회의 신앙 체계를 세우고, 많은 신자들에게 교리를 
전파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존호(尊號): 증산상제(甑山上帝)
증산상제는 강일순을 신격화하여 부르는 존호로, 그가 세운 교리와 신앙 체계를 중심으
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증산상제라는 존호는 그가 신적 존재
로서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에서는 강일순을 증산상제로 신앙하며, 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종교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문3. 대순진리회의 <전경>을 바탕으로 상제께서 일곱 살 때에 글방에 가셨는데 훈
장(訓長)으로부터 놀랄경(驚)의 운자를 받고 지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ChatGPT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따르면, 상제께서 일곱 살 때 글방에 가서 훈장으로부터 놀
랄 경(驚)의 운자를 받아 지은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天驚地驚杳杳冥冥萬物之靈일세”
이 문장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란 가운데 암흑이 깃들고 만물의 영혼이 나타난다”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제께서 깊은 통찰력과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분석 결과 ChatGPT는 미리 자료 조사가 되어 있기에, 질의에 대한 대답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잘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질문3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
면, 잘못된 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ChatGPT 환각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
각 현상은 아직 GPT가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거나, 질문을 하면서 프롬
프트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RAG를 활용하였다. 

19) <전경> pdf 자료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페이지를 나누었다. 행록 pp.1-31, 
공사 pp.31-49, 교운 pp.49-67, 교법 pp.67-80, 권지 pp.81-89, 제생 pp.89-96, 
예시 pp.96-105 이 pdf를 다시 txt자료로 전환하였다. RAG를 사용할 때에는 pdf 
자료를 넣었고, GPT를 사용할 때에는 txt 자료를 넣었다. 

20)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기존의 많은 자료를 사전 훈련하
여 자료를 생성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찾고 답을 만들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즉 
GPT는 사전에 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을 하며, 1750억개의 파라미터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에 비해 RAG는 주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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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진주 강씨(晉州姜氏)는 언제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건너 왔나요?

1. 답: 진주 강씨는 중국 수양제(隋煬帝) 시대에 우리 나라로 건너왔습니다.

2. 질문: 예로부터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워 오던 곳이 어디인가요?

2. 답: 삼신산으로 불리워 오던 곳은 방장산(方丈山)입니다.

3. 질문: 방장산과 함께 삼신산으로 불리워 오던 곳을 다 말해 주세요

3. 답: 삼신산으로 불리워 오던 곳은 봉래산(蓬萊山), 영주산(瀛洲山), 일명 신선봉

(神仙峰), 방장산(方丈山)의 세 산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4. 질문: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 성, 존휘, 존호를 알려 주고, 태어나신 날을 단기와 

서기 둘 다 알려 주세요

4. 답: 저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5. 질문: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 존휘와 존호를 알려 주세요.

5. 답: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존호는 증산(甑山)입니다.

6. 질문: 상제께서 일곱 살 때에 글방에 가셨는데 훈장(訓長)으로부터 놀랄경(驚)의 

운자를 받고 지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6. 답: 상제께서 일곱 살 때에 글방에 가셨는데 훈장으로부터 놀랄경의 운자를 받고 

지은 문장은 “원보공지탁 대호공천경(遠步恐地坼 大呼恐天驚)”입니다.

 
Streamlit에서 RAG를 활용하여 ‘행록’ 1-4쪽에 나오는 내용을 질

의하였다. 대체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

다. 그러나 4번과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져 주었을 때에

는 질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RAG에서는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거나 복잡한 질문에 대한 대

답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전경의 ‘행록’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도한 것이 2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고 RAG에서 학습이 많이 

된 ‘운수 좋은 날 pdf’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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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김첨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1. 답: 김첨지는 인력거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질문: 김첨지가 일하러 가는 날의 날씨를 설명해 주세요

2. 답: 김첨지가 일하러 가는 날의 날씨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질문: 달포는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요?

3. 답: 달포는 한 달을 의미합니다.

4. 질문: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라고 하였다. 그

려면 한달 이상 감기에 걸린 것이군요?

4. 답: 아니요, 이 문장에서는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중증한 병으로 인해 쓰러진 

환자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감기와 중증한 병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운수 좋은 날’은 RAG에서 최소한 10여 차례 질의 응답을 하여 학

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사람하고 

질의 응답하는 말투’로 생성되어 대답하였다. 

2번 질문에서도 사람이 물어본 질문(김첨지가 일하러 가는 날의 날

씨는)의 의도를 찾아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파악하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연결하여 대답하였다. 

위의 1,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나온 명시적인 내용을 기반

으로 대답한 것이라면, 3번 질문에서 달포가 한 달을 의미한다는 내

용은 본문에 없었다. 그러함에도 RAG는 사전에 학습된 지식을 활용

하여 답변을 자연스럽게 생성하였다.

4번 질문에서는 연구자가 실수로 ‘감기’라고 단정 짓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RAG는 감기와 중증 병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비교

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경에 대

한 충분한 학습이 진행된다면, 정확하고 수준 높은 응답이 나올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빅데이터 시각화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감성 분석21)이다. 

21) 증지수ㆍ이희승, ｢빅데이터를 통한 중국 내 한국 드라마 흥행 요인 분석: <오징어 
게임>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기술연구 38 (2022), pp.19-41. 이 논문은 한국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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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분석이란 전경에 들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긍정/중립/부정으로 

구분하여, 전경에서 감성과 관련한 키워드가 어떠한 식으로 존재하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베이지안 분류기(Bayes Classifier)를 활용하여 단어에 대한 감

성22)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데이터’를 만들 것이다. ‘학습

데이터’란 전체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 데이터이다. ‘학습데이터’의 

정확성에 따라 분류의 질이 달라진다. 학습데이터는 다다익선으로 최

대 1,000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긍

정, 중립, 부정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23) 이러한 

베이지안 분류기에서 제작한 감성어 어휘 사전을 이용하여 전경의 

단어를 분류한다.

감성어 어휘사전은 긍정, 중립, 부정이라는 세 가지 대분류로 구분

한다. 긍정의 어휘를 또 다시 흥미, 호감, 기쁨으로 3개의 소분류로 

나눈다. 역시 부정의 어휘에서도 통증,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거부

감으로 6개의 소분류를 거치게 된다.24) 그리고 소분류에서 만약 기쁨

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러한 기쁨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를 감성강

도 7점 만점으로 나누어 그 감정의 강도(强度)에 따라 표준화하는 알

고리즘을 만들어 놓았다. 즉, 같은 호감 안에 들어가는 단어라도 감성

강도를 다르게 사전을 구축하였다. 감성단어 빈도25)는 키워드의 빈도

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을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였
다. Text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감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2) 장지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기견 인식 변화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21). 이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방안으로 감정분석을 진행하였
다. 55.58%의 비율의 긍정 감정을 분석하였다.

23) 차현주ㆍ한연추ㆍ권상희,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ㆍ중 리뷰에 나타난 페미니
즘 프레임 연구｣, 영화연구 89 (2021), pp.5-46.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한ㆍ중 리뷰(게시글)를 분석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네이버
(Naver)와 더우반(Douban) 온라인 영화 사이트 리뷰(게시글)에 나타난 1,000건의 
네이버 영화 사이트 리뷰와 500건의 더우반 영화 사이트 리뷰를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24) 김도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 내용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4-2 (2022), pp.1-19. 이 논문은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주생활 단원의 핵심개념과 내
용구성을 파악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서의 
단어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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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감성의 강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감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

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감성 워드 클라우드 

<그림 5> 감성 분류 (긍정, 부정 %)

25) 이가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 22-24 (2022), 텍스트마이닝, 매트릭스 분석, 담론 분석, 감성 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미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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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워드 클라우드에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 동사, 명사를 모아 

놓았다. 위의 감정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듯이 전경에서의 핵심적인 

감성은 ‘신명나다’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

황에서 신명이 나는지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전경에
서 의미하는 신명이 어떠한 신명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의 

단어는 ‘기쁨-호감-흥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정의 단어는 ‘슬픔

-거부감-두려움-분노-놀람-통증’순으로 나타났다.

2. 시각화한 전경에서의 의미 분석

이상의 시각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전경자체를 객

관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경
의 기술과 시각화한 전경을 토대로, 전경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 필

요가 있겠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아카이브의 기초 위에 진행되는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이다. 데이터 마이닝에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 지식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축적되면,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경의 의미와 특징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인력 및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

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전경 분석을 토대로, 다른 경전이나 중

요 문서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경의 정체

성, 비교우위, 특징 등을 빈도어 분석 차원, 감성 분석 차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앞서 언급한 디지

털의 변화와 대순사상이라는 틀에서, 시각화한 전경을 토대로 그 의

미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편의상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화한 전경에 대한 의미. 둘째, 이러한 작업

이 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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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각화한 전경에 대한 의미

앞서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기존의 전경 연구와 다른 측면이 발

견된다. 기존의 연구는 개인 연구자의 정성적 측면의 접근과 해석이었

다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해석이

다. 컴퓨터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에, 경전의 빅데이터 즉 수

많은 페이지의 내용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②시각화 및 디지털화한 작업이 주는 의미

요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인간의 일자리는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지식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인류는 자신의 일을 보조해 줄 비서로 창조한 인공지능에 의

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인류는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하며,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순사상계는 대순사상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

과 인공지능 로봇이 공진화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대순사상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

서 새롭게 정립할 분야를 정리해 볼 수 있다.

* 회보와 논문과 같은 정형 자료에만 디지털 아카이브의 편중

*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아이디어 빈곤

* 데이터 과학화에 대한 연구의지 미흡

* 디지털 대순사상에 관한 공용 플랫폼화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화 측면에서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데이터화한 대순

사상 아카이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방면의 좋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연구 분야의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디지털 

아카이브는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것을 기초

로 하여 다음 단계인 XML, TEI와 같은 온톨로지 등의 디지털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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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을 이용하여, 대순사상의 자료를 의미화, 맥락화 하는 분야로 

연구의 능력과 의지를 집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자에게 대순사상 관련 디

지털 아카이브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료를 공개할 뿐

만 아니라, 대순사상 관련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할 때에, 어떤 

자료를,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구조로 설계했으며, 어떤 알고리

즘 활용하여 제정했는지 공개하여 많은 연구자가 쉽게 연구할 수 있

도록 기반을 열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과정과 결과물을 공용 플랫폼화하여 유사 

연구에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도록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Chat GPT의 활성화로 단순한 검색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이 유효

한 이 시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해답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 교리적인 측면으로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대순사상의 입장

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대순사상을 강의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천지공사에 활용될 수 있는가? 등등, 물론 

현재의 인공지능이나 Chat GPT는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는 단계이므

로 이러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성의 차원에서, 미래를 선도한다는 차원에

서 대순사상계가 앞으로 주목하여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보

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수십년 안에 가져올 경제ㆍ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순사상은 어떤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인문학의 흐

름에 대해서, 단순한 대응을 넘어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 이에 따른 실행

이 중요한 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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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기술과 디지털 인문학적 기술을 통해 대순사

상의 요체인 전경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 

빅데이터 시각화에 기초한 전경의 이해와 둘째,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전경 데이터의 의미 연구로 구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장에서는 디지털의 변화와 대순사상을 알아보

았다. 특히 디지털의 변화와 대순사상과 디지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빅데이터의 기술과 전경을 고찰하면서, 전경의 기술과 

시각화한 전경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Chat GPT를 내세운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까지 인류 사회와 문

화를 변화시켜온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물질과 기술보다 인류에게 더 

큰 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의거,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대순사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탐구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본문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대

순사상의 각 분야에서 앞으로 어떠한 그림이 펼쳐질 것인지 상상하며, 

거시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더

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문에서

도 언급한 두 가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디지털화는 상당한 

양을 축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자료를 

찾고, 의미와 패턴을 구체화하고,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이터 마이

닝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화의 토대

가 되는 아카이브, 그리고 디지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이터 마이닝

의 차원에서 대순사상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데이터 마이닝의 적극적 활용이다. 특히 이러한 활용을 교육

에 접목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전경에 나온 이야기를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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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유적이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 호응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고, 인물 관계망 네트워크 만들기, 사건과 사건의 타임라인 

만들기, 사건 발생지에 관한 전자문화지도를 작성하기 등을 통해 상상

력을 발휘하는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대순사상의 발전을 위해, 회보와 논문과 

같은 정형 자료에만 치중된 디지털 아카이브의 편중을 지양하고, 데이

터 마이닝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데이터 과학화에 대한 연구 의지를 확충하면서, 디지털 대순사상에 관

한 공용 플랫폼을 만들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러한 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인문학이 도래한 

이 시점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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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Jeon-gyeong Based on Big Data
26)27)

Jang Young-chang*, Kim Dug-sam**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ses a greater threat 
to humanity than any other ideology or material phenomenon that 
has changed human society and culture so far. Based on these 
changes, the proper direction for research on Daesoon Thought 
should be determined such that education in the current digital age 
approached skillfully and the path forward is made more apparent.

First, the digitization of Daesoon Thought has accumulated 
greatly in recent years, and these archives are accessed through 
data mining which can be activated to find data, specify meanings 
and patterns, and reveal significance and values.

Second, by applying the results of data mining to Daesoon 
Thought education, the causal, correlational, and response 
relationships between events, characters, and relics can be 
studied. Daesoon Thought education that demonstrates imagin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creation of personal networks,’ the 
‘creation of a timeline of events,’ and the ‘creation of an 
electronic cultural map of where those events occurred.’

  * Ph.D., Doctor of Literature, Kyung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for SangSaeng, Daej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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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igital archives should not only be focused on structured 
materials such as newsletters and papers. Ideas about data mining 
and data visualization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and research 
should be expanded toward data science. In addition, the creation 
of a common platform for digital Daesoon Thought should be 
regarded as essential.

Through this research, Daesoon Thought can be guided to take 
on this fundamental challenge in order to emerge as a future 
leader in this digital age and advent of digital humanities.

Keywords: Daesoon Thought, Data-mining, personal relationship networks, 
digital archives, data visualization, common platforms,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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